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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섬, 노사갈등․경영부실로 파국
Polyester 원사 생산능력 27만톤 1위 … 횡령에 구조조정 거부 파산

구미시와 칠곡군에 사업장을 둔 한국합섬과 자회사인 HK의 채권단이 2월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관계인 집

회에서 채권단이 회생절차 인가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파산선고 이전까지 신규자금 확보를 통해 회생시킬 수 있

다는 기대를 걸고 있으나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인수 합병(M&A)이나 청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파견돼 회사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파산선고가 없으면 사적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1987년 설립된 한국합섬과 한국합섬에서 2004년 분할된 자회사 HK는 한때 매출 3800억원에 종업원수가 

1000여명에 이르렀고, 구미와 칠곡에 5개의 사업장을 두고 서울과 미국 등지에 사무소와 법인을 둘 정도로 호

황을 누렸다.

Polyester 원사 생산능력이 27만톤에 달해 국내 1위, 세계 9위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합섬과 자회사인 HK는 2005년 하반기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해 적자와 채무가 누적되

면서 2700억여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가동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직원수도 600명으로 줄었다.

양사의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은 화섬업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경영위기의 책임론을 둘러싼 노사갈등 등으로 

분석된다.

2006년 1월 비상경영을 선언한 한국합섬은 2006년 3월 사원 350여명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으

나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화섬업계의 불황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자와 채무가 누적되면서 공장가동률 저하, 매출감소의 

악순환을 겪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조는 박동식 명예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외국진출에 실패했으며 계열사 합병에 따른 부

채가 증가하는 등 경영진들의 무능과 부패로 위기를 겪었다며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해왔다.

박동식 명예회장은 1999~2000년 123억원의 회삿돈을 빼내 유상증자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 

등에 사용하고, 1999년 7월 자신이 설립한 관계회사 명의로 20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합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2005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노조의 반대집회 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던 회사는 2006년 3월부터 공장 가동을 멈춘 뒤 대구지

법에 500인 이상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은 2006년 6월 이를 받

아들였다.

회생절차는 기존 화의법과 파산법 등이 통합돼 2006년 4월 발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 때와 비슷한 정도로 자력에 의한 공장 재가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개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후 노조와 협상에 나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안에 합의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으

나 채권단이 2월5일 재가동에 필요한 155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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